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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SNS 이용이 안 건강 행동에 미치는 향: 건강신념모
델에 기 한 안 생리  사용 의도를 심으로

☆ 

Effects of Women’s SNS Uses on Alternative Health Management 
Behaviors: Application of Health Belief Model on the Adoption of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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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Hye Kim Jaehee Cho

요    약

본 연구는 여성들의 SNS 이용이 안 건강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독성생

리 와 안생리 에 한 SNS 정보추구가 안생리 에 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주목했다. 이를 해, 건강신념모델을 기반

으로 가설을 설정했고, 총 11개의 가설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한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SNS를 통해 수집된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정보이용은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이익과 독성생리 에 한 지각된 

민감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효능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그리고 지각된 장애는 안생리

의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SNS 이용, 건강신념모델,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 안생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women’s SNS use on their alternative behaviors of managing health.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how women’s behaviors of seeking information about poisonous menstrual products and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would impact 

their intention to use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Mainly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11 hypotheses were created and tested 

through a path analysis of survey data. Results from the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SNS information about menstrual produc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advantage of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and perceived sensitivity of poisonous menstrual 

products. In addition, four main factors—self-efficacy,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advantage, and perceived disadvantage—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omen’s intention to use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Keywords: SNS Use, Health Belief Model, Self-Efficacy,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1. 서   론

편리함만을 좇는 기술은 때로 재앙이 되기도 한다. 특

히, 화학물질은 그 물질 자체보다는 물질들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은 장기 으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간과하고 즉각 으로 이득을 주는 

효과에 도취하기 쉽다. 를 들면, 베트남 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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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고엽제에 한 안 성을 엄 히 

검하지 못했고, 고엽제 후유증이 가시화 된 이후에서야 

피해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논의된다[1]. 한국에서도 최근 

‘사회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에 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시스템이 살아날 것으로 

기 하지만, 아직 미국의 집단소송법과 같은 형태에 이르

지는 못했다[2].

피해에 해 법  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

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가 

지속 이고 은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피

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지한다 하더

라도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화학물질은 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조용하게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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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유증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성 LCD와 반도체 작업장의 근로자

들이 연이어 액암에 걸린 사례와 같이, 명확한 피해자

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과의 역학 계를 

규명하는 것은 까다롭다. 

화학물질이 안 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이제 화학

공포증(chemophobia, 혹은 미포비아chemi-phobia)이라

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국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래한 재앙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 ’로 일컬어지는 사건들과 마

주하면서 화학물질에 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3].

특히 화학 생리 를 사용하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나

타났다는 경험은 2016년 여름부터 20~30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다음 카페 ‘여성 시 ’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차 공론화 되었다. 그러나 인과 계가 확실히 밝 지지 

않은 채, 특정 랜드 ‘릴리안’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에 지속 으로 거론되었다. 소비자들은 이것이 ‘릴리안 

죽이기’라는 거  음모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짐과 동

시에 정부, 시민단체, 학이 실시한 화학성분 검사 결과 

자체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 다[4]. 따라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는 수입 생리 나 면 생

리 , 생리컵을 구입할 수 있는 URL이 소  ‘좌표’라 불

리면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화학공포증을 앓는 SNS 이용자들을 보면, SNS가 공포

심과 불안을 확산시키거나 안활동을 진시키는 통로

로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SNS는 사  커

뮤니 이션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공공 인 공간

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그러므로 SNS를 얼마나 활용하는

지는 실제로 이용자의 건강신념(health belief)에 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건강에 한 험 인식을 확 시키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을 찾고 공론화 하

는데 도움을 다는 에서 SNS의 향은 양면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방 행동에 한 연구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던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에 기 하여, 생리 에 한 여성들의 

안 건강 행동과 SNS 이용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가임기 여성의 몸과 월경에 한 사회의 통념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한 이슈는 한 여성의 개인 인 건강 문

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 와 직결되며 더 큰 맥락에서

는 사회 조직 체의 건강과 련이 있다. 하지만 여성의 

기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사실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

이라는 이슈는 종종 ‘덜 요한 것’이 되며 남성과 여성

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에서조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망 원인은 고려되지 않는다[5].  세계 으로 가

임기 여성의 사망 원인 에서 임신과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이르지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  혜택이나 연구에서 상

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이에 더해 여성의 신체를 그  ‘임신 가능한’ 몸으로 

보는 편 한 시선 한 여성의 신체에 한 연구를 제한

한다. 를 들어, 옛 행정자치부가 만들었던 ‘출산지도’가 

가임기 여성의 분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임기 여성

과 출산을 동격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의 편 한 을 

방증하고 있으며[7]. 이러한 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은 신성한 것으로 찬양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동반되는 월경, 피임, 낙태 등의 문제는 은폐시킬 험

이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선행하는 월경에 한 논의는 

무나 일상 이어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일례

로, 수지의 ‘릴리안’ 생리  고에서부터 홍진 의 ‘마이

보라’ 피임약 고까지 월경을 ‘그날’이라는 말로 장하

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고들은 월경에 

한 직 인 언 을 꺼리는 사회 분 기를 반 한다. 

극단 으로는 월경 인 여성을 일상생활에서 내쫓는 형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팔의 힌두문화에서 공공연

히 이루어지는 챠우 디(Chhaupadi)가 바로 그것이다[8]. 

이런 통에 의해 작은 움막에 고립된 여성들은 강간

을 당하거나 야생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에 취약하다

[9].

이처럼 사회 으로 기시되어 왔던 월경은, 2017년 

5월 ‘깔창 생리 ’에 한 이슈가 확산되면서 생리 와 

함께 공론화된 이 있다. 즉 생리  가격을 인상하겠다

는 유한킴벌리의 소식에 네티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

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생리 가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소득층 소녀들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10]. ‘깔창 생리 ’는 ‘독성 생리 ’와는 맥락이 다른 이

슈이지만, 생리 가 여성의 생과 한 련이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해주었다. 한 생리  사용에는 사회경제

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 생리 와 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옵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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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안

하게 사용할 것인지, 일반 인 생리 를 안할 수 있

는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구매할 능력이 있

는지에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

성의 ( 안) 건강 행동으로서 ( 안) 생리  이용에 심

을 갖는다.

2.2 건강신념모델로 보는 여성의 헬스커뮤니 이션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사람들

이 건강 방 행 와 로그램을 채택할 것인지를 측

하고자 하는 데 주요목 을 두고 있다[11]. HBM은 개인

의 심리학  요소와 선택에 심을 가진다는 에서 사

회  스크립트 이론과 구분될 수 있다. 사회  스크립트 

이론[12]은 문화, 인 계, 내면심리가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개인이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  스크

립트 이론은 여성들이 성과 련된 행동들( . 콘돔사용)

에서 왜 남성과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했

다[13]. 하지만 개인은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 로 행동

한다는 것이므로 HBM에 비해서 개인의 능동성이 덜 부

각된다. 특히, 으로 여성에게 발 하는 질병이나 여

성이 신경 써야 하는 생에 해서는 여성 한 개인이 건

강 행 에 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들은 자신의 몸에 직 으로 향을 끼칠 것이라고 

상되는 건강 행 에 해서 스스로 단한다. 본 연구가 

수집하려고 하는 안 생리 의 사용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무엇이 몸에 더 바람직한가를 단하는 데는 

사회  시선보다 건강에 한 신념이 더 강력한 향을 

미친다는 추정에서 본 연구는 HBM을 이론  연구틀로 

설정하 다. 

HBM은 모델을 제창했던 로젠스톡(Rosenstock)이 그 

기원을 밝히며 정교화를 꾀한 이후, 10년 동안 메타분석

을 통해서 치열한 모델 검증이 이루어졌다[14,15]. 국내에

서는 이병 와 그의 동료들(2014)이 메타분석을 통해서 

HBM의 유용성을 증명 했다. 여성을 상으로 HBM을 검

증한 연구들에서는 빈 방, 가슴 자가 진단, 유방촬

검사, 자궁경부암 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종 등

의 행 에 주목했다[16]. 이 듯 꾸 히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HBM은 기 가치이론(expected-value theory)에 기

하고 있다. 즉, ‘건강에 한 을 얼마나 지각하는지

(perceived threat)’와 ‘건강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

를 상하는지(behavioral evaluation)’가 두 갈래의 큰 요

인이 되어서 건강행 를 유도한다는 것이다[17].  덧붙여

서, 건강에 한 험 인식은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지각된 민감성[개연성](perceived susceptibility), 

행 에 한 평가는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과 지각

된 장애(perceived barriers)로 각각 차원을 나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가 심을 가지는 여성의 건강 행동은 

정보추구 활동에서 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SNS

는 정보 추구의 주요 채 로 간주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에서 보고하듯

이, SNS는 가장 요한 뉴스 원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페

이스북은 트 터보다 더 요한 뉴스 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획득된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정보가 여성들이 독성생리 와 안

생리 에 해 갖는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했다. 즉 HBM의 주요 주장을 바탕으로, SNS정

보이용이 독성생리 의 ‘심각성’과 ‘민감성’에 미치는 효

과와 안생리 의 지각된 ‘이익’과 ‘장애’에 한 효과

와 련하여 네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SNS정보이용

은 독성생리 에 한 지각된 심각성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SNS정보이용

은 독성생리 에 한 지각된 민감성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SNS정보이용

은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이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SNS정보이용

은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장애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HBM은 질병에 한 인식(지각된 심각성

과 지각된 민감성)과 질병 방 행 에 한 인식(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이 질병 방 행  의도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해 설명한다. 즉, HBM에 따르면 질병에 

한 심각성과 심각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방행 에 

한 지각된 이익이 높고 장애가 낮을수록 방행  의도

가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BM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5> 독성생리 에 한 지각된 심각성은 안생리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독성생리 에 한 지각된 민감성은 안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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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이익은 안생리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장애는 안생리  

이용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 여성의 SNS 이용과 재 유 

여성들의 미디어 이용은 생리 의 안 성과 생에 

한 두 가지 이슈(‘깔창 생리 ’와 ‘독성 생리 ’)를 발

시켰다. SNS가 여성들이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을 사회에 확성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도 남성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

나다고 평가되는 여성[18]은 SNS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 면서 거 한 공감 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소셜 미디어 분석을 담당하는 <Tracx>에서는 페이스 북

의 경우에는 여성의 속률이 우세하며, 니얼과 X세

가 많은 것을 측정하기도 했다[19]. SNS는 사이버 공간

을 여성이 재 유할 수 있는 인 라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SNS를 통한 사회 운동은 정치  참여와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즉 SNS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 참

여에 한 심을 높이며, SNS를 통해서 보다 비 습

인 집단행동이 가능하다[20]. 왜냐하면 공감 를 불러올 

수 있는 래와 정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정치  효능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1]. 를 들

어, #MeToo 캠페인에서도 SNS와 효능감의 계를 목격

할 수 있다. 미국의 거물 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Harvey Weinstein)의 성추행 사실과 그의 력에 한 고

발에서 비롯된 #MeToo는 SNS를 통해 단일 사건을 넘어

서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성폭력에 

항하는 고백이 되었다. 이와 련하여, 트 터의 리트윗 

행 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사회  부조리함에 

공분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동기가 남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22]. 이미 한국 사회는 이러한 주장들

을 뒷받침하는 상들을 경험했다. 문학계에 만연한 성폭

력을 #문학_내_성폭력이란 해시태그로 알리고자 했던 국

내 움직임은 #MeToo와 그 기원이 같다고 할 수 있다[23]. 

여성주의 운동보다 더 미시 인 차원에서도 SNS가 여

성의 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 외식업체 선정, 옷과 화

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SNS가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에 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4, 25, 26]. 한, SNS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선물하

기(gift-giving)’기능은 사회  계 형성을 한 략이 되

기도 한다[27]. 즉, SNS는 사회  계망을 바탕으로 형

성되는 것이지만 SNS의 이용 자체가 사회  계망을 형

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SNS 이용자가 이미 구

축된 SNS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SNS를 능동 으로 이

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SNS 이용으로 유도된 결과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SNS활용과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간의 정  계에 한 실증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독성생리   안생리

에 한 SNS정보이용이 자기효능감에 매개되어 안

생리  사용의도에 미치는 간 효과에 해 분석해보고

자 한다.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9> 독성생리 와 안생리 에 한 SNS정보이용

이 안생리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정 으로 매개될 것

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안생리 의 활용에 한 자기

효능감에 을 두기 때문에, 안생리 에 한 정

인 인식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이 측가능하다. 따라서 안생리

의 이익에 한 인식은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

능감과 정 인 계를 맺으며, 안생리  사용에 장애를 

인식하는 것은 곧 안생리 에 한 자기효능감 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안생리 에 

한 ·부정  인식과 안생리 의 사용의도 사이의 

계에 한 매개효과를 아래의 두 가설을 통해 검증하

고자 했다. 

<가설 10>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이익이 안생리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정 으로 매개될 것이다.

<가설 11> 안생리 에 한 지각된 장애가 안생리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 으로 매개될 것이다.

지 까지의 논의에서 도출된 연구가설을 도식화하여 

그림 1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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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 모델  연구방법  차

3.1 표본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편의표집과 

덩이표집 방법으로 설문 참여를 유도했다. 평균 연

령이 35.1세(20세~60세)인 114명의 성인 여성이 설문

에 참여했으며, 20-30  여성이 76명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다. 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설문 참

여자의 비율은 89.5% 다. 설문 참여자의 직업을 살펴보

면, 학생(24.6%)과 사무기술직(20.2%)의 비율이 상 으

로 높았으며, 문/자유직(15.8%)과 업주부(15.8%)의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연평균 소득의 값은 “2000

만원~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인의 조작  정의  측정도구

3.2.1 생리  이슈 련 SNS 정보 이용

HBM을 채택하는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이용에 한 

변인을 미디어 단서(media cue)라 이름 붙 다[28, 29]. 이

러한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 )에 해서 듣거

나 본  있습니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호 안에 들어

가는 항목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한 가지는 건강

험( . 식 독)에 을 맞춘 것이며[28], 다른 한 가지는 

건강행동( . 결핵 방 캠페인)에 을 맞춘 것이다[29].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 험에 한 단서와 건강

행동에 한 단서 모두를 5  척도로 물어보고자 했다: 

“SNS에서 ①독성 생리 /②면 생리 /③생리컵에 한 정

보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M=2.94, SD=1.0, α=85).”

3.2.2 안행동의도

안 생리 의 이용의도를 측정하기 해, 표 인 

안생리  두 가지(면 생리 , 생리컵)를 미리 소개하고 

사용의도에 해서 묻고자 했다. 여 생의 다이어트 의도

에 한 연구[30]의 문항에 덧붙여 5  척도로 변인을 구

성했다: “ 안 생리 를 ①사용하고 싶다/②사용할 것이

다/③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④사용할 계획

이다(M=3.18, SD=.90, α=93).”

3.2.3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원하는 결과를 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 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한 신념

을 의미하며[31], HBM뿐만 아니라 합리  행 이론과 같

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에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32]. 본 연구를 해서, 소셜미디어 효능감과 건강행동 

효능감을 동시에 측정하 던 연구[33]를 참고하여 5  척

도로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했다: “ 안 생리  ①사용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다/②사

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③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④사용에 쉽게 익숙해질 것이다.” 확인  요

인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항목에 한 요인 재치가 

합한 수 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제외

하여 최종 으로 세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 다(M=3.15, 

SD=.93, α=87).

3.2.4 건강신념모델 변인

HBM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왔고 여성의 건강행

동과 련해서 챔피언은 C(R)HBMS (Champion’s (Revised) 

Health Belief Model Scale)이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했으며

[34], 이는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들( . 터키 여성들의 유

방암 검사, 요르단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와 자가 진단)에 

용되기도 했다[35]. CHBMS을 활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수정하여 아래의 네 가지 주요 변

인을 5  척도로 측정하고자 했다[36]. 

(1)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독성 생리 에 한 지각된 심각성  “①독성 생리 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것이다, ②내가 독성 생리 를 사

용한다면, 나의 건강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37].” “③

독성 생리 의 사용은 나의 건강에 나쁜 향을 미칠 것

이다(M=4.0, SD=.71, α=95).”로 측정하 다.

(2)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독성 생리 에 노출될 개연성을 의미하는 지각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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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from Path Analysis

IV DV β t P

SNS정보이용
지각된이익 .19 2.65 .008

지각된민감성 .26 3.77 <.001

지각된이익
자기효능감

.51 5.61 <.001

지각된장애 -.44 -5.85 <.001

자기효능감

사용의도

.27 3.48 <.001

지각된민감성 .34 4.79 <.001

지각된이익 .44 5.30 <.001

지각된장애 -.12 -1.70 .09

(Figure 2) Results from Path Analysis

성은 항목은 “①독성 생리 에 노출되어 있다, ②독성 생

리 를 사용할까 두렵다, ③생리  사용에 민감해진다

(M=3.59, SD=.79, α=74).”로 구성하 다.

(3)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 

안 생리 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잠재  이익을 의

미하는 지각된 이익은 “ 안 생리 를 사용하면, ①독성 

화학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것이다/②독성 생리 에 

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③사회 반 인 여성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M=3.53, SD=.77, α=84).”로 

측정하 다.

(4)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 

안 생리 를 사용할 때의 장애를 의미하는 지각된 

장애를 “ 안 생리 를 사용하는 것은 ①귀찮은 일이다/

②시간을 뺏는다/③까다롭다(M=3.48, SD=.93, α=88).”로 

측정하 다.

본 연구를 해 채택된  총 일곱 변인들의 측정타당도

를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후와 벤틀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세 가지 모델 합도 지수(CFI, IFI, SRMR)를 검

토했다[38]. CFA 결과는 총 7가지 변인으로 이루어진 모

델의 합도를 지지했다(χ2(df=188)=291.6, p<.001, 

CFI=.94, IFI=.94, SRMR=.0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복수의 항목에 한 평균

값을 경로분석에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4. 연구결과

각 가설에 한 검증에 앞서 주요 인구통계학  변인

과 7개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상 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SNS 정보이용이 감소했

으나 (r=-.341, p<.001), 학력은 SNS 정보이용과 정 인 상

계를 보 다(r=.212, p<.05). 이에 더해, 지각된 장애

는 연령과 부 으로(r=-.208, p<.05), 학력과는 정 인 상

계를 가졌다(r=.358, p<.001).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해 경로분석을 활용했으며, 

CFA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델 합도 지수(CFI, IFI, 

SRMR)를 검토했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최종 모델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델 합지수 모두 해당 모

델의 합도를 지지했다(χ2(df=7)=24.9, p<.001, CFI=.90, 

IFI=.90, SRMR=.10).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얻는 생리  정보가 독성

생리 와 안생리 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해, SNS정보이용이 네 가지 주요변인(지각된 이

익, 지각된 장애,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에 미치

는 효과에 해 검증했다. 그림 2와 표 1이 보여주듯이, 

SNS정보이용은 안생리 의 지각된 이익(β=.19, p=.008)

과 독성생리 의 지각된 민감성(β=.26, p<.001)에 해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종합하여, <가설 2>와 <가설 3>는 채택된 반면, <가

설 1>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SNS 정보이용은 11.2%

의 지각된 민감성의 분산(R2=.11)과 약 6%의 지각된 이익

의 분산을 설명했다(R2=.06). 

다음으로, 본 연구는 HBM의 네 가지 주요 변인들이 

안 생리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네 가지 가

설을 설정했다. 그림 2에서의 경로분석 결과가 보여주듯

이, 독성생리 에 한 지각된 민감성(β=.34, p<.001)은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안 생리 의 지각

된 이익(β=.44, p<.001) 한 안 생리 의 사용의도에 

정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안 생리  활용에 

한 지각된 장애(β=-.12, p=.09) 안 생리 의 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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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 이나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 

가지 가설  <가설 6>, <가설 7>, <가설 8>은 채택된 반

면, <가설 5>는 기각되었다.

한 본 연구는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이 

SNS정보이용  안생리 에 한 두 가지 변인과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세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우선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안생리  활용에 

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은 안 

생리 에 한 지각된 이익(β=.51, p<.001)과 지각된 장애

(β=-.44, p<.001)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경로 모델에 

해 부트스트래핑(95%의 신뢰도, 500회 )을 실시함으

로써 두 변인의 매개효과를 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안생리 의 이익(하 수  간 효과=.01, 상

수  간 효과=.26, p=.03)과 장애(하 수  간 효과

=-.01, 상 수  간 효과=-.22, p=.03) 모두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을 통해 유의미한 수 에서 안

생리  이용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0>와 <가설 11>은 채택되었으며, 

SNS정보이용이 안생리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를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

이라고 <가설 9>는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일련의 분석을 통해 안생리  사용에 한 자

기효능감의 약 37%의 분산이 안생리 의 지각된 이익

과 장애에 의해 설명되었고(R2=.37), 안생리  사용의

도의 분산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의해 51%가 설명되었다(R2=.51).

5. 논   의

건강한 삶을 하기 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다.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을 피하거나 체

물을 찾는 것도 건강을 도모하기 한 한 가지 방법이 된

다. 독성생리  논란이 일자, 여성들이 일반 으로 사용

했던 화학 생리 를 꺼리고 안 생리 에 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리 는 여성의 건강과 생에 하게 연 되어 있

지만, 월경 활동 자체가 연구 상으로서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안 생리 는 더욱더 생소한 연구주제이며, 여

성들은 보통 일상 으로 사용하는 생용품에 해서 

문 인 지식이나 교육 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사

회가 극 으로 교육해주지 않는 이러한 정보를 SNS

를 통해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HBM을 바

탕으로 SNS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안생리 의 사

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가설 1>과 <가설 5>은 안생리  사용의도에 

향을 끼치는 내생변인으로서 지각된 심각성을 주목하

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SNS 정보 이용

이 독성 생리 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

것이 안생리 의 사용의도를 높인다는 가설은 지지되

지 않았다. 이것은 <가설 2>와 <가설 6>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내생변인인 지각된 민감성의 분석 결과와 조된다. 

SNS 정보의 이용은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고 안생리  

사용에 한 의도의 증가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은 모두 험에 한 

인식과 련이 있는 변인이다. 특히 심각성은 독성생리

로부터 유발된 피해가 본인의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향을 끼칠지에 한 물음으로 측정되므로 개인 인 수

의 건강과 련된다. 이러한 경우 독성생리 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 인 피해로 간주되고, 일반 화학 생리 를 사

용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험에 한 인

식이 축소될 수 있다. 개인의 건강 문제는 국가 테러나 

환경 문제에 비해서 사회 인 공유 수 이 낮고, 책임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서 험에 한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39].

한 TV 시청자를 상으로 했던 연구에 따르면, 험 

보도를 한 시청자들은 잘 알고 있는 질병보다 잘 모르

는 질병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인지하 다[40]. 일상생활

에 만연한 험에 해서는 오히려 그 심각성 인식이 약

화되는 것이다. 독성생리 가 일으킨 문으로 인해

서 생리 에 한 여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남아있지

만, 통 으로 생리 는 여도가 높지 않은 소비제품이

다. 형마트의 PB(자체 래드)제품은 여도가 은 제

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 한다는 략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  홈 러스의 PB 생리 는 물티슈, 롤 휴지, 건

지에이어서 네 번째로 큰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는 

[41]은 생리 에 한 구매 여도가 낮다는 것을 간

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독성 생리 에 한 정보들도 

일종의 일상 용품 리뷰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가설 3>과 <가설 7>이 지지되면서 

을 두었던 지각된 이익이라는 변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NS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안 생리 의 지

각된 이익에 정 인 향을 미쳤고, 안생리 를 사용하

는 의도까지 이끌어낸다 것이 증명된 것이다. SNS에서는 

다양한 생리 의 종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들의 생생한 사용 후기를 통한 간 경험이 가능하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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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안 생리 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그 정

보를 한 SNS 이용자들에게 염되는 것이며, 궁극 으

로는 안 생리 에 한 정 인 태도가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지각된 장애 변인을 심으로 하는 가설 검증

에서는 <가설 4>가 기각되고 <가설 8>만 지지되었다. 따

라서 안 생리 를 이용하는 것에 한 불편함을 덜 인

식할수록 안 생리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끼쳤

지만, SNS에서 더 많은 정보를 한다고 해서 안 생리

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단순 노출의 수 으로 SNS

의 정보의 양을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안생리 를 사용해보고자 극 으로 정보를 추구한 사

람들에 비해서 안생리  련 정보에 단순 노출된 사

람들은 획득한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차이가 날 것

이다. 더군다나 안생리 에 한 불편한 정보는 장애에 

한 인식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구

 커뮤니 이션에 한 다수의 연구들은 부정 인 정보

는 정 인 정보에 비해서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더 력 이라는 것을 발견하 다[42, 43].

마지막으로는 안생리  사용에 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으로 가설을 구성하여, <가설 9>를 제외

한 <가설 10>과 <가설 11>이 지지됨을 확인하 다. 따라

서 HBM에 자기효능감을 추가한 기 연구[44]를 부분

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생리 의 

이익을 크게 인식하거나, 장애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 

그 여성은 스스로 안생리 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안

생리  사용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SNS에서 

독성생리 나 안생리 에 한 정보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안생리 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가설 4>가 기각된 이유와 비슷하게, 

안 생리 의 부정 인 부분을 SNS에서 하고 자기효능

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SNS에는 건강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건강의 에 한 내용이 함께 있다는 이다. 이로 인

해서 본 연구가 설계했던 SNS 정보 이용으로 지각된 장

애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반 로 지

각된 장애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독성

생리  논란에 처하는 여성 SNS 이용자들의 반응을 고

려했을 때, 이들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해 심각성에 빠

지기 보다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잠재 인 이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제언

여성의 건강과 직 으로 연 되어 있고, 꾸 한 소

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연구에서 생리 라는 연

구 상은 상 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미디

어와 련 연구 역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논의들은 독성생리 라는 사회  

혼란 속에서도 여성들이 SNS 공간을 활용하여 안생리

라는 안 을 찾는 방식으로 건강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화학생리 에 한 안으로 면 생리

와 생리컵을 제시했으나, 많은 여성들이 생리 의 장단

을 비교하여 유기농 생리 를 사용하거나, 화학 생리

와 면 생리 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더군다나 안생리

 선택에는 경제  요인이 작동하므로 후속 연구는 보

다 다양한 안생리 의 유형과 경제  이득이라는 측면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생리 의 안 성과 문화  

차이에 한 고려도 요구된다. 즉 화학생리 를 쉽게 구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리가 어려운 면 생리

가 오히려 비 생 이며 상 으로 화학생리 가 보다 

생 이라고 인식된다. 따라서 생리  자체에 한 문화

 차이와 생리 의 안 성을 결정하는 기술  환경  

맥락에 해 숙고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비무작  편의표집법을 활용하여 

표본의 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반 하는 표성 높은 표본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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